
제 555 호 天主敎 全 tN 敎區報 1983.7.10 (1 ) ‘ 연중 제 15주일 
(복자 안드레아 김신부 
대촉일 미사) 

기도서 496 변 
제 1독서 : 역 비 하 24 , 18-22 
쩌12독서 : 로 마 5, 1-5 
혹 음 : 마 태 10, 17-22 

률책ri ;r PI 
발 행 천주교전주교구 
연 접 홍 보 국 
인 쇄 관 리 국 

연칩 실 : 천주시 서 노송동560~6 

전주교구청 
용 @ 0041 ,. 0042 . 0043-

~.Q'UHHm'.Q'M!! =~.nOJ!률BII'ZIPY.Q'm'm'.Qð//.Q&Qbb.끼;i'"" .""'\““쩌썰iWM'6S써%…Ø}7.Q'/Um'~홉WI>>.…W/I.Q///U///.QU/.Q.Q/U.Q//U.Qð/.Q////UU///h’ 

口 강 론 

후회없는 

I~ 성 실한 삶을 살자 

15세의 어런 나이 . 요즈음 아이들로 치연 이제 겨우 
중학교 3학년에 마날 냐이 로， 아직 무어 가 우언지 제 대 

로 모률 나이 업 니 다. 그같은 냐이 에 민족복음의l 사도의 
결을 택하여 온갖 고난과 역경이 앞걸에 놓여 있는 마카 

요 유학의 결을 떠난 소년 김 안드례아. 
굳은 의지와 깊은 신심이 있었기에 오든 것을 다 이겨 

내고 24세의 나이에 한국 수선 탁덕의 영예를 업을 수 
있었읍니다. 이국 신학교 생활의 어려움， 오연서 가연서 
의 험한 걸， 이 나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전교사 
제들올 영업시키기 위해 다닌 수만리 뱃걸， 쌓아놓은 성 
벅과 들인 노고에 비한다연 몇 십년간이라도 민족을 위 

한 복음전파에 온갖 정력을 다쏟A시다가죽￡셨다해도 
서운할 지경인데 ， 25세의 청춘의 나이에 치명의 캉을 받 
￡셨을 때 많윤 사랍들의 서운랬음을 어쩌 다 표현할 수 
있겠융니까? 

신부닝은 순교의 월계판을 받기 천 감옥에 캉혀 계시 
변서 교우들에게 위로의 말을 당은 장운의 옥중서 간을 
보내어 비록 l년 남짓한 사옥생·활， 그것도 생제 교우들 

과 접하여 사신 기간은 더 짧은 기간이지만 및 성년 사 
옥생활의 몫을 다하시었읍니다. 짧운 생애이지만 결코 
후회없는 삶을， 성실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、김신부닝의 
축일을 맞아， 성녀 소화 데레사가 선종하기 천에 하신 

」‘f마지악 남긴 말씀”에서 의 한 대옥이 운득 떠요흉니다. 
~나의 생애를 다시 한 번 되산다고 해도 여태까지 한 그 
대로 살겠융니다 
박해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버지률 여의고， 만냐고 싶 

윤 어머니를 비훗한 얼가천척들도 제대로 만날 수 없는 

인간척 고충의 나날이었지만 검신부닙윤 주닝의 말씀에 
굳7은 믿음을 가지고· 있었기에 참아낼 수 있었융니다.“냐 
혜운에 박해툴 당하게 휠 것 이 나 안내하는 자는 구원을 

얻올 것 업니다."(마태 10, 22) 우리는 그러스도께 대한 
믿음A로 말마암아 하느닝과의 올바른 ， :과계흘 갖게 되고 

또한 하느닝의 영광과 윤총에 참여할 회망을 안고 기빼 
할 수 l 있는 것업니다. 그러기 에 고통을 당히년서도 기빼 
하며 인내할 수 있는 것 업니 다. 오늘의 우리 삶이 고통 

「 펀 나날이라도 쿠원의 희망 속에 키빼 안내하며，다시 오 
꼴의 우리 생애가 되풀이 l된다:고 해도 후회없는 성실한 
삶을 장아가겠다는 마옴가칩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노 

력을 하도록 합시다. 지금 이 순간 하느닝이 불러가신다 
해도， 다시 태어냐 오늘의 삶올‘ 다시 산다고 해도 결코 

후회없는 삶을 살도록 우리 의 생촬에 성실을 기합시다. 
(노송동 보좌신부) 

만남의 이야71 들 

口 견우와 직녀는 1년에 한 차례씩 만난다고 한다. 그 
리고 그들이 만냐는 철석날에 대캐는 바가 온다고 한다 
口 이 땅의 우리 형제들은 이제사 33년만의 만남을 시 

작하고 있다. 초조하게 서로를 확인하다가 만냐는 그 71 
쁨의 순간， 누구나 눈시울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다. 
참S로 불행한 민족의 비극척인 현장안지라 세계의 매스 
캠들도 판성을 보이고 있다 . 나라밖 사랑들에게는 우라 
가 마치 잊혀졌던 또 하냐의 베트남 난만들처령 보얼지 
모르냐， 우리들에게는 사실 성각한 현성이 아닐 수 없 
다. 
그렇다고 민족의 비극올 지켜보며 언제까지나 눈물윷 
훌리고만 있올 수는 없다 . 무언가를 정리해 보이야 한 
다 . 우선 천쟁은 없어야 한다 . 그래서 우리는 천쟁을 좋 
아하는(?) 사랑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. 그러고 정 
치체제에 대한 견해차이 n쳐운에 사랑하는 자식과 영원허 
헤어졌거나 얼시적A로 떨어져 사는 사람들의 아폼도 기 
억하자 . 그런 사랑들을 다시는 이 땅에서 볼 수 없어야 
한다. 또한 부모 형체들이 함께 오여 산다는 것이 얼마 
냐 카쁨 얼인가도· 다시 배 우자. 그러고 서로 감사하며 
살자 
口 불가(佛家)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안연이 있다고 한 

다 . 이 스청도 만남의 하나라 할 수 있다. 
口 옴이 일그러지고 맘이 비풀어진 사랑들과 만냐며 

출겹게 사는 사랍들이 우리 추위에는 더러 있다. 현미경 
을 동해서 하느닝의 손걸을 느끼는 사랍이 있는가 하연 
풀벌례와 새 울융 소리 에서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랍도 
있다. 여기에 진정한 만냥이 있는 것 이 다. 

33년만의 만냥을 보면서 되 돌아 보아야 할 얼 이 양다. 
늘 함께 식탁에 둘러앉는 식구들，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
안에서， 신앙언의 ‘ 마음 속에서 참 만냥이 이루어지고 았 
는지?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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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훌 정 이 

떠l 제 C.Taiz하 기 도회 얀내 

E 떼제란? 

‘ 때 : 7월 23얼 저 녁 8시 
장소:중앙성당강당 

떼제란 불란서 샤론쉬르 지방 낭쪽에 위치하고 있는 
한 작은 마을로써 1940년 이래 벼l 제를 성 (姓)으로 하는 
수사들의 공동체 본부가 되어온 꿋이마. ‘ 

현대 세계에 마더 데레사 수녀， 끼아라 루백 둥과 함 
께 까리 스마켜 인물로 손꼽히 는 창설자 로저IJ (Roger) 수 
사는 스위스 옥사와 불란서 여 안의 아들로서 20살 해 교 
회의 일치를 찾고자 하는 열양올 느꼈S며 신학올 공부 
한 뒤 자기의 꿈을 실현할 공동체를 설립하고자 정올 구 
한 곳이 바로 혜제 마을이었다. 1942년 천쟁이 끝난 후 
에 그는 인간의 비단 속에 복읍올 싱고자 했으며 그의 
뭇에 동의 하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 공동생활을 하기 시 
착하였다. 
현재 수사들은 가롤럭 을 포항하여 여 러 종파에서 왔으 

며 이들온 종파를 초월하여 모듣 크려스찬들의 눈에 보 
이는 일치를 촉구하고 있다. 그들은 기도와 나눔과 청욱 
과 모든 분옐의 요소를 넙어 함께 사는 생활로써 교회、알 
치 의 생 활이 가능항을 보여 준마. 특벨허 가흘력 신부 2 
영이 지방 주교의 허락을 맡고 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 
q:.~ 

’추사들은 독신생활， 오든 재산의 공유， 순영에 대한 
써원을 하며 종신서원 해에 얽혀지는 다음 귀철은 수사 
들 생활의 목표를 잘 요약하고 있마. “주 그러스도는 그‘ 
의 자111 와 사랑 안에서 당신올 택하셔서 당신이 교회 내 
에서 형제애 의 표증이 될 것을 바라신다" 
이곳을 다녁가는 사랑의 수는 엄청나다. 특펠히 젊은 

이의 수가 일주얼에 명균 천영올 녕고 있으며 1974년에 ‘ 
누 세계 각국에서 2만5천여명의 젊은이들이 모예 젊은이 
휘 공의회를 가진바 있다. 
한마다로 떼제는 묵상과 체혐의 장소이다. 기도는 부 

람이 아니라 기쁨임을 깨양게 되고 기도 속에서 자신올 
채발견하고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부르성을 발고 
있다는 것을 깨닫는다. 
수사들과 함께 기도하고 각기 다른 언어와 사고와 경 
험과 종교를 가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공동체 생 
활을 배웅A로써 우리의 삶이 참다운 축제가 되어야 항 
을 알게 펀다. ‘-’“-‘、J‘、、、““R
.’“、‘、-‘’“、““.-‘、x‘、-‘’“、‘、i’“‘、、-‘’‘、、、、-‘’“、“.-‘·
* 전주 기도회 안내 * 
-모-E 부릎， 특옐허 젊은 분들윷 초대합니다. 단， 기 
도하.:il.."7(하는 분들을 초대합니다. 

-한국에 진출해 있는 예제 수사닝을과 홍콩에서 한국 
을 땅운하는 홍콩 신부닝 일행이 이 기도회에 참여 
합니다. 

-기도회 후에 례제에 대한 소개와 대화의 시간이 있 
겠읍니다 

-외국 사랑들을 안내할 수 있는 훈들은 교푸 홍보국 
A로 미리 -연락주시월 고맙겠융니다. 

해외여행 업무개시 

국제여행사 개셜 장례 수의 센타 

전일관광 (한복전문) 

신자률의 많은 이용 바합 
건화@ 6666~8 연락처 @ 9 193 
대한항공 국내외 얘리정 @ 09 1 5 、

λ 제주도 건국영웅지 11 주-배 바몰라(망녀) 
성지순례(국 내외)안내 

}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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口성령세미나툴 마치고 

참된 신앙안의 안격 과 자세 
유 베드로(鍾짧) 

인류 역사는 전놓하신 하느닝의 성리에 의해서 새좁게 
변화된어 가고 있다. 
오능 우리들은 성령세미냐를 통해서 잔설한 믿음의 근 

원올:알게 되었A며， 어제의 나약하고도 외형적안 신앙 
생촬을 탈펴하고 쇄신판 신앙언으로서의 자세를 갖게 판 
데 대해서 먼저 하느닝께 강사릎 드란다. 
오늘날 우리들의 세대는 너우냐도 각박하얘 버리(非 

* 

理)가 현실을 지배하는 상황에까지 이료혔다. 안간들은 ~ 
이기주의에 사로장혀 타인들의 권리를 짓밟기가 일수。1 11' 
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￡려 둘며 급기야는 하느닝의 
지리와 정의 ·사랑에 맞서 도전올 하고 았마. 이와 같은 
4행은 우리에게 진살펀 믿음이 없기 혜운야마 내가 냥 
의 안격을 안정치 않올 혜. 냥도 냐의 언격을 안정치 않 
을터인즉 . 여기에는 반목과 불신이 뒤앵켜 종내는 마웅 
이 생기는 것이마. 미웅윤 층오훌 카져오는 최악올 불러 
영￡킨다 . 죄악이 커지연 끝내 우서운 파멸올 가져온다 
는 것은 망연한 사살이다. 
그렇다연 우리 신도들의 자세는 어예해야 하는가? 그 
것은 바로 예수냉께서 가르쳐 주"'J. ‘경손’이 우리들 마 
음속에서 싹터야만 인간A로서 아니 j 신자로서의 안격과 
자세를 갖춘 것이라 하겠다. 왜냐하면 겸손은 사랑을 낳 
고 사랑은 나와 이웃을 기쁘게 하며 우리틀을 영원한 생 
영￡로 이끌어 주기 혜운이다. 

、 사도 바요로의 말씀에 “안간에게는 두 생영이 았다”고 
혔다. 하나의 생명은 아당의 생명 이요， 또 하냐의 생영 
운 성령이 역자하는 생명이라고 하셨다. 천자의 생명은 
목숨만을 이어가는 죄악의 생영이요， 후자의 생영은 하 
느념의 ·사랑이 담긴 생명이다. 여러훈은 어떼한 생명올 
선택하겠는가? 너무도 자명한 얼이다. 
지금이야말로 우리들은 회개하고 용서를 밸 혜라고 본 

다. 자바 로우신 하느닝 께 서 는 구원의 소망을 틀어 주살 
것이다. 우리가 하느념의 놓력에 확신을 갖고 의지할해 
아버지께서는 은총을 주신다. 바야흐로 새봄의 대지 위 
엔 서기가 가득차 있다. 이제 우려들도 자기개딸의 터전 
위에 그리스도 사랑의 씨앗올 무한량 뿌렬 혜이다. 
사도 바거오로의 말씀대 로 “하느닝 은 우리 가운데 에 현 

존하심니다” 우리가 하느닝의 말씀을 듣고， 의지로서 딸 
아틀이고， 행동으로써 실천할 혜 하느넙께서도 기빼하살 
것이다.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 하느닝의 현종‘올 바라 
보연서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냐 행복한 은총안가 ! 
우리 주(主) 예수닝의 정신과 뭇에 짜라 산다는 것 바 

로 여기에 우리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완성이 있마. 
(복자성당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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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 빵과 결혼 • 생일 • 선물용 케엌 전문 

홉@ 0 9 1 0 

군산시 중앙로 1가 68(우체 국 옆 ) 
김 보나벤뚜라(영수) 이 스댈라(규자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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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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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천주교회 200'주년을 위 한 정 신운동￡로써 개 최 되 고 있는 순교자 유해 순회 기 도 
회가 그동안 농번기로 중단되었다가 오는 7월 10일부너 6지구에서 마시 개최됩니다. 순 
교의 얼을 되새기는 기도회에 많이 참여하여 우리의 신앙을 마짐합시다. 
진안 : 7월 10일~11일 잠수 : 7월 15일~16일 한들 : 7월 16일~17일 
무주 : 7월 20일 ~21일 잠계 : 7월 23일~24일 

。] )1::1 
ï:!.. 。순회기도회 유해 

발 

주 

口 천주교 천주교구 사제 명단 및 
i본당·기판 및 단체) 발간 

」 알기 협고 연리한 천주교구만의 간략한 주소록이 발간되었다. 교구청 홍보국에서 
를건한 。1 주소록은 각 본당， 사제판， 수녀원， 기관 및 단체에 배부해 드렬 예정이 다. 

’ 1소록이 필요하신 분은 홍보국A로 연락하시연 받을 수 있다. 

록
 

소
 

• ( T 

、

교리교사 하계 수련회 
교리교사 연합회는 아래와 갈이 교리교사 하계 수련회를 갖는다. 이 기간 동안 특벨 

-히 83 주얼학교 여름방학 교리교채(f알아 들￡시오J-광주교쿠 교육국 발행)에 관한 안 
，내 및 200주년 기녕 교리 경시대회에 대비한 교육올 실시찰 계획이다. 
기간 : 7월 18일~21일 장소 : 부안 중계 
훌발시간 : 가툴력 샌타〕오천 11시 50분， 깅제 터미널-오후 12시 40분， 부안 터미널­

오후 l시 1 5분(출발시 간 엄 수 바랍니 다) 

口

口 마니피갓 합창단 
천주교구 대학생 연함회 산하 마니피갓 합창단에서는 5월 15일-노송 • 천동 22일­

숲정에 29일-덕진， 6월 5일一파티마， 1 2일-주현동， 19일-복자동 7개 본당을 방운한 
여 음악미사를 정성되이 봉헌 하였융니마. 앞으로도 원하시는 본당이 있는 경우 신청 
순서에 짜라 계속 방운할 예정이오니 교육국A로 운의 바람니다. 

챔 생명이신 하느넘 안에 

모두 생할하시걸 벨변서， 

지난언 중앙성당에서 있았먼 
“말씀과 성령” 띄쟁에 협조 

해 추신 분들께 지연을 롱하 
여 진심으로 감사드럽니다. 

우리카 살철윤 진리의 말 
씀융 맛들이고 깨달아 생활 
화 하는 것임올 이‘웃들에게 
증껴하시걸 바합니다. 

찬미와 강사를 드리연서 ... 

1983. 7. 

미예수 十찬 t 새로운 만원을 모집합니다 
인원 : 40영 자격 : 천주교쿠 내 각 대학에 재학중안 신자， 예비신자(음대생 환영) 
기간 : 7월 l얼~8월 1일 문의 : 교육국 

본 합창단에 참판을 원하시 는 분은 매 주 월요일 오후 5시 30붐에 가롤릭 센타 내 교육 
판 l충에서 갖는 정기모임에 요셔서 참관하살 수 있융니다. 뭇 있는 분의 많은 참판을 
바량니다. * 口 용안 천주교회 전화번호 변경 :@-2766 
口 / 꾸르실료 소식 : 제 7 차 교구 올뜨레야-8월 28일 

여성 제 15차 꾸르실료 8월 18일 

베소라 성서 연구원 

새로나온 책 소개 

성서의 인물 2 
永井明 지 음 홍 순자 옮김 국판 184연 2 ， 500원 

성서의 인물 l(아당과 하와， 카인과 아벨， 아브라함， 에사오와 야풍)에 이어 이 책에 
-서는 요셉과 모세에 판하여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 식A로 엮어 성서플 처 음 대하는 사 
화이냐 성서를 읽는데 어려움올 느끼는 사랑들에게 협게 ~~콘 .. 얀.튿완4-했.톤몫 .. 햇. t:-}:. _____ i 

은인을 구합 
주넙 「천자복사71 J흘 구업 하게 은언을 &내 주소 

서. 그래서 이 ;고창의 구원사에 동참하신 당신 역사 
를 더 빨리 , 더 많이 더 오래 당신 엑 성 에 게 천할 
수 있게 해주소서. 우리의 기도릎 을어 주시리라 순 

진하게 받숭니다. (값은 370만원업니다) 

연락처 : 호남 교회사 연구소(천화 0) 9 '149) 

칼라사진 45분 완성 

콤휴터 씨스럼의 

현상 인화기 신얼 

미영칼라현상소 
，를 @ 3651 .9286 

천주시 중앙통 3가 30一1
전병전(토마스모어 ) 

전주 노라노 양채 ___ 1 

미용， 한복 학원쏟 
미용 시험일자 9월 18일 
2차 11 월 6일 
미용， 양재， 한복， 채봉파 
수시 모집， 개안지도， 가 
정양채만. 기숙사 완"1， 
통학권 발급 
천주시 고사동 1가 429 
천북 척 성차사앞 5충건물 
김 베드로·김 안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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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. 훼콜라레 여 자 월 전체 모임 : 10일 오후?시/ 장소-중앙성당 
2. 특별 방송 안니i : 11일~18얼 오천 6시 45분~7시， 천주 MBC 라뎌오 

「내 고장 천북J-한국- 교회사에 매하여(김 진소 신부 댄당) 
성렁쇄신 봉사자 모임 : 14일 오후 7시 30분~9시 30분l 찰소-가흘릭 센타 
저13차 중 • 고 지도자 연수회 : 1 5일 오후 5시 ~17일 오후 1시 ， 장소-센타， 회비 -9， 000원， 
대상-각 본당 중·고 지도자 

5 처주교구 M ‘ E 소개의 밤 : 1 6일 요후 4시 1 장소-카흘릭 샌타 
6 . 체 1 회 산간학교 지도자 연수회 : 1 7일 오후 2시 ~6시， 장소-가툴렉 센타， 대상-각본당 안간학교 지도자-
7 . 군·옥지구 교리교사 연수회 : 13얼~15일 (2박 3일)， 장소-성언 복지원 
口 축 ! 영명 ; 성 베네틱또(11연)-박 성운 • 김 만석 • 김 맹운 · 김 용태 • 현 유꼭 • 권 이복 ·유 영도 신부남， 

성 보나벤뚜라(1 5일)-이 수현 신부넙 

/、/、/、

(서학동) 
、...1 、...1 、../

반장호1 : 공식미사 후 
성심부녀회 : 1 3일 오후 2시 
할머니회 : 마음주 공식 미사 후 
주일학교 하기 특별교리 : 25일~31일까지 
부모닝들의 판싱올 바랍(특벌히 첫영세자) 

5 . 교무금을 7월까지 완납합시다 
’ 6. 예비신자 모십합니다 

교리시간-매주양 공식미사 후(교리실) 
7 . 사제양성 후원회 : 김강미， 익명 (44영) 
8 차주전례 : 독서 -0김 낙완 @차상영 
신자들의 기도-김낙균 · 깅복순 · 박경환 

口 지난주 볼헌금 : 277， 756원 교부금 : 354 ， 500원 

"'''"'''"' 션 화@7366 주업 신부 김 종 길 
〔숲정이 ) 추·유@9567 샤노 회 장 김 수 길 
、-'、...1 、...1

꾸리아 월례회 : 오늘 공식미사 후 
섬모호| 월례회 : 다음주 공식미사 후 
성까연습 : 매주 수요일 ‘오후 8시 
어머니미사 : 매주 수요일 요천 10시(성가책 지참) 
첫영섬체자 교리 첫모임 : 23일 오후 5시 
글주전례 : 해설-김경주， 독서 -0박해근 @이귀례 ， 

기도-김영채 · 깅정분 
5 . 차주전례 : 해설-김 경 주， 독서 -0노재두 @박뱅일 

기도-이귀례 · 박시현 
지 난주 봉헌 금 : 168， 6 3 5원 교무금 : 445， 1 50원 

""'''"' 신부 @6208 주임 산부 김 병 엽 
(전동) 선화 사무 @3222 !1..좌 상부 박 찬 길 
'-''-' 수녀 @8347 샤E 회장 이 종 두 

1 . 사도회 · 자모호1. 장우회 : 공식 미 사 후 
2 : 성마리아 꾸리아 : 오늘 오후 2시 
3. 성화호1. 꼬미시움 : 다음주 
4 . 미사중 회함 절대금지 
5 . 첫 영성체 : 17일 ※ 부모넙들의 협력 바랍 
6 학샘회 하기수련회 참가신청 접수 : 10일~20일 

.7 . 학샘성가대 호|원 신청접수 : 10일~ 17일 
9 . 글로리아 성가대원 지리산 등반 : 1 8일~20일 
8 . 촉! 탄생 

。배옐 켈 : 의장-이기원， 총무-손미라， 지도자_. 
김송， 。백합뻗 :의장-이정희 ， 총무-고은영， 지 
도자-장정애 

10 치주전례 
아갱미사 : 해설-박종구， 
공식마사 : 해설-서정옥， 
저녁미사 : 해설-김윤주， 

口 ÃI 난주 봉힘 금 : 625， 210원 

,.....,""'''"' 신부 @0915 
(파}터 마) 수녀 @4804 
、J 、....1‘J

1. 복자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님 대촉일 
2 오늘 하루와 미사 김 진소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수­

고해 주십녀마， 오늘은 김 진소 신부넙 의 영영축일 
이오니 미사중에 신부닝을 위해 기도 부탁합니다 

3 유치원과← 수녀원 축대 보수 시작 : 교우금파 주일금 
!?-.로 협력 바랍 

4. 성당에 선풍기가 낡았을니다 : 1 0여개 필요합니마 
선풍기 기증히-신 분-융안토녀오 l 대， 최아폴로니오 
2대 1 은오니까 l 대， 김안셀모 1 대 감사합니다 

5 . 성합과 섬작 위해 20만원 회사 : 익영 강사합니다 
口 지 난주 봉킴 금 : 268， 2 1 0원 교무금 : 559 ， 000원 

3 
4 

( 4 ) 

독서 -0김동연 @최종만 
독서 -0고수창 @유기동 
독서 -φ경양수 @김희진 
교무금 : 448， 000원 

추임신부 김 영 일 
사도회장 황 회 상 

김볍환 
한힐수 

추업 .<，1우 
사도 회 장 @227~언 천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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口

주임 신부 문 정 협 

t 총룡) 천화 @1711~3 월훌 싫흉 윌 휠 홉 
1. 첫 영성체 및 츠등부 영세교리 : 1 6일 ~8월 15일까지 
대상-국민학교 3학년~6학년(사무실에 신청) 
성탄반 교리안내 : 20일 매주〈수〉 저녁 7시 30분， 2충 
청념성가대 모임 : 매수〈옥〉 허녁 8시 , 젊은이들 
묵주기도 100만단 바치기 : 7월 5일까지 144 ， 823만 
충학교 신자 교리반: 매주일 학생미사 후 
중 • 고 수련회 : 회비 -4천원 
섬전 신축현금 신입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 니 다 ‘ 
박화옥(1만원) , 정계순(20만원) , 이용주(3만원) , 박 -
운란 (5만원)， 입선호 (2만원) , 이인순(3만원) , 이금 
심 ( 1 0만원)， 익 명 (1 00만원)， 추가-강재희 (1 00만원) 
천명천 (30만원) 
신입누계 : 1 93， 847 ， 600원 납입누계 62， 548; 500원 

口 지난주 봉헌금 : 803， 4 1 5원 교무금 : 582， 800원 
주입 -<，1부 김 용 Eij 

k논종동〕 쑤.효 않93앓언 풍할 싫칭 하 훌 쳤 
1. 축 ! 본당신부님 영명 :11일， 축하식-요늘 공식마 
사 후， 신부님의 건강을 위해 않윤 기도 바랍니다 ‘ 

2. 꾸리 아 회합 : 오늘 오푸 2시 
각팀의 간부님들 빠짐없는 참석 바랍 

3 . 본당 청년회 창립총회 : 오늘 오후 7시 
띠흔 남여 청년둘 싸짐없는 참여 바랍 、

4. 환자봉성체 : 매월 셋째주(화) 오후 3시부터 ‘ 
5. 각 구역의 반장 명단 제출 : 각 구역장께서는 해당구 

역의 반장들 영단을 속히， 제출하세요 
6 . 아파트 성모회 월례회 : 1 4얼 오후 2시“ 참석하세요 
E 지난추 몽허글 : 375， 505원 ， 아파트 : 74， 2 1 5원 

지 난주 교무듬 : 423， 500원 ， 아파트 : 8， 000원 

"'''"' 신부(3) 21 82 수입 신우 김 볼 획 
〈려진) 전화 수녀 (72 )1 222 보좌 신후 정 양 힘 

'-''-' 사우 (72)6259 사도 회장 양 상 윌 

촉 ! 영세 : 9일， 90영 영세 
오늘‘ 모임 : L. M. 꾸리아 모임 (오후 2시) 
온당 김경환 (마지아) 학사님 방학중 : 청년 학생들을 
위해서 수고히-시겠읍니 다 

4 . 구역장 • 반잠 2;;;1 모임 : 16일 저녁 8시 30분 
5 . 어린이 「힐주미사」 봉헌연습 : 주일 3시 미사후 
6. 새신자(예비신자) 환영 입교식 예정 : 20연 저녁 8시 
7 . ’본당 월보 원고 마감 ; 신자들의 광장-200;;;:} 원고지 

깐~3매 
8 . 치주모임 ; 반석회-야외 부부동반， 청년연합회 
口 지난주 몽헌금 : 402 ， 140원 교무글 : 869 ， 000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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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영균 
조성호 

1. 복자 안드레마 김대건 신부님 대촉일 미사 
2. 꾸리아 회의 : 오능 오후 2시， 회 의 실 
3 . ' 애령호1 : 1 3일 오천 10시 사제판에 서 
4 . 자모회 :11얼 어머니 미시- 후 
5 . 성우회 야외행사 : 1 7얼(마음주일) 공식미사 후 · 
장소-상관 방연 
중고셈 산간학교 : 28일~31 일， 부안 중계 
가정방푼 : 1 4얼 
새 영세자 보충교리 : 1 4일 저녁미사 후 
금주전례 : 해설-황만금， 독서 -(!)유기순 @이상인 
차주전례 : 해설-유댁옐， 독서 -φ강기연 @천 건 
지 난주 봉헌 금 : 587 ， 580원 

*인소I : 전주 률0) 7440 보팡출판사 

주입 11부 
사도회장 @5238언 ;션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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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흥 제 15주밑 
(륙자 안드레아 김신부 
대혹얼 미사) 

기 도서 496 연 
쩨I톡서 : 역 래 하 24. 18-22 
빼2혹서 : 로 마 5. 1- 5 
• 톨 : 미 태 10. 17-22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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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생설 : 천주시서노총동5 60~6 

천추 교구청 
를 @ 0041 • 0042 • 0043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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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 
부당해고된 근로자률， 나흩쩨 단식중 

*률、 

거즙 거듭 계속되는 부당해고로 살갈이 암담해진 근로자들이 이라 창안동 성 
당에서 냐흘째 단식을 하고 있다 1982 년 이러 태창섬유 주식회사는 ].Q.c 
(가툴렉 노동 청년회) 회원안 근로자들올 해고한 바 있다. 이들은 생명을 유지 
하지 위하여 어렵게 일자리를 얻었으냐，또다시 생계수단을 뱃가고， 자신들의 절 
박한 처지를 「단식 」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. 이들은 어련 처녀의 업장에서 
가족들올 부양해야 하는 철실한 쳐지에 놓여있올 뿐만 아나라， 현재 건캉상태도 
매우 염려된다 . 

• 사건의 예 1. 
작년에 태창에서 해고된 김선옥과 운진주는 금벤 5 월파 6 월에 이라 화 

신섬유에 업사하여 열심히 일하먼 ‘ 중， 지난 6 월 29 일 아우련 이유없이 해고당했다 . 
• 전주교구 정평의 경위조사 

본교쿠 정형은 7 월 7 일 긴급 상업위원회를 열고 사건의 청위를 조사하 
지로 하여) 8 일 11 시 30 본정 이리 화신섬유 공장을 찾아가 공장 대표를 만났다. 
이어 오후 1 시 30 품에는 이러시장을 만나 푸당해고판 두 근로자의 복직을 요청 
했으며， 오후 6 시 30 붐에는 이러시장의 전화통보를 들였다. 
회사혹의 이야기 .... .. 두사합은 농력변에 있어서 회사가 꼭 펄요로 하는 근로 

자들일 훈 아니라， 회사를 위해 옐성허 노력하고 있어 다른 근로자들의 모뱀이 
되고 있다. 그렌떼 이들의 업사 이후 모처로부터 , 압력올 받아， 해고 사유조차 
밝히지 뭇하고 해고 했다. 회사의 업장으로는 팍 펠요한 근로자들안지라 마시 

함께 일하고 싶다. 
이리시장의 답변 ••.... 이 푼제는 온천히 회사자체의 문제이고， 두 사랍을 복칙 

시킬 자려가 회사에는 없마고 한다 . 
• 이외에도 부당하게 해고당한 사랑들이 었다. 그들은 마만 너우냐 두려워 

서 자신의 품제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웃하고 있올 뿐이다. 또한， 당국은 
이러한 문제의 책업을 온천허 회사자체에 돌리고 있다. 그러연서도 당국은 노 
동운동 혜운에 기업이 도산된다고 앙력을 가하고 있다. 

l 이 운제를 t! 1 롯한 부당한 다른 사례들에 대해 교회는 계속 판성을 갖고 
알려며， 대처해 갈 것이다. 교구 정형 상업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갖고， 사건의 
긴박성을 감안하여 11 얼 (월) 오후 8 시에 정형 총회를 소집하기로 했다. 

1983 년 7 월 8 일 
옛F 

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상임위원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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